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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서울대학교는 광복 직후 국립대학 설립 논의 속에서 출범해,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재건과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전후 

복구와 종합화를 거쳐 1975년 관악캠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종합대학의 기반을 마련하며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2012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

대학교는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부

오늘의 서울대학교는 일제강점기 한국어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노력, 전쟁기 학업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택, 그리고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한 

저항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는 

시대마다 사회의 부름에 응답하여 한국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내 집회 전경_1980.5.2. 김민기 앨범_1972

1960년 4월 19일 
문리대 학생들이 발표한 

4·19선언문_1960

3부

서울대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 교수 외에 교직원도 있고 경비와 청소를 맡은 분도 있으며 식당, 매점 

등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 서울대사람들은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넘어서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술계는 물론 문화와 과학, 경제와 정치 분야 등에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이들은 

세상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봉사와 기여, 이것은 서울대학교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지켜가야 할 약속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광복이 얻은 대표적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국은 비록 미국 군정 치하이긴 하지만 국립

서울대학교를 개교함으로써 비로소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독립적인 

교육 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에서 처음 설립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으나, 

‘민족의 대학’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21

세기에 이르러 세계에서 손꼽는 대학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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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시를 나가며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모를 수 없는 정희성 시인의 유명한 시구입니다. ‘관악을 보라’가 아니라

‘보게 하라’는 1971년 관악캠퍼스 기공식에서 대학원생이던 시인이 내리친 준엄한 죽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하며 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증
_1950년대
~1980년대

전후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네소타 
대학 총장의 서한
_1954

한국 최초의 대학출판부로 1947년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첫 도서 
「신세기의 원자세력」
_1948

1974년까지 동숭동 문리대 캠퍼스 정문에 
붙어 있었던 동판

공과대학 
강대갑 학생이 입었던 교복

_1971

서울대학교역사기록관 뜯는 리플렛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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